
주일오후예배(가정예배) 순서지 (8월 23일)

“영적 승리의 비결인 복음적 태도”

❍ 기도하기 |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 찬송하기 | 다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길 다가도록) 

❍ 성경읽기 | 가족 중에 한 명이 성경을 읽습니다. (빌립보서 1:12-14)

12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
라 13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 말씀 나누기 |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생긴 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참되고 올바른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태도”입니다. 바울의 태도는 한 마디로  
‘복음적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진술에는 복음적 태도가 무엇인지 구체
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예수와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처지는 물론 모든 
만물을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적 태도입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온갖 고초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상대하는 바울의 복음적 태도
는 세상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상을 이긴 바울의 복음적 태도의 특징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바울은 하나님의 관계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옥에서 고난을 겪었지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의지적으로 잠깐 ‘불평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해도 언젠가는 불편한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어디에도 바울의 이러한 불편한 마음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이고, 복음적 태도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하나님과 흔들
림이 없는 관계 안에서 절대적으로 확신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여기
에 “기독교의 인생관”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역경 가운데도 복음적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근간이 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롬 
8: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
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바울의 논리인 동시에 기독
교의 핵심진리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
에,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의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옥에
서 끝까지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



랑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안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복음적 태도’입니다. 

두 번째,�바울은 인생의 역경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스스로 질문
을 던졌습니다.
그는 옥중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거나, 자신에게 관심을 처지에 관해서 관심을 두
지 않았습니다. 그는 옥중에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묻기보다 오히려 이 고난
이 복음의 진보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자신의 
연민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사용하
실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일까?”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해석
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승리한 것이며 복음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은 아마도 감옥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당했지만 요동하지 않았습니
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보며 그를 주목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는 이유
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적 태도로 “예수와 복
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복음적 태도는 숨어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믿음의 용기를 갖게 했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도리어 복음전파에 진전을 이룰 수 있었습
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는 고난과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걸음을 멈추고 
지나온 삶을 고민하고 나의 정직한 모습을 만납니다. 복음적 태도란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진지한 태도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복음적 태도를 가질 
때,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빚어 가시는 그분의 위대한 
손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19의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복음적 태도를 
갖고 예수와 복음을 위한 영광스런 삶으로 다시 한 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 은혜 나누기 

  1. (내용관찰) 바울이 당한 일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14절)

  2. (연구와 묵상) 바울은 어떤 태도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있나요?

  3. (결단과 적용) 바울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적 태도입니다. 만약 바울과 같은 관점으로 
    나의 환경과 상황을 본다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함께 기도하기 
바울의 복음적 태도를 본받아 코로나19의 고난의 시대를 예수와 복음으로 해석하는  영
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담임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예수와 복음 앞에 온
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